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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 따끈따끈한 신간이 발간되었다. 
언어와 개념미술의 역사, 오늘날 예술의 경향을 분석한 3권의 책 
『6년: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오브제작품의 비물질화』(이하 
6년), 『문예 비창작』, 『잠재 공간 속의 생태학』을 소개한다.

먼저 루시 리파드의 기념비적인 저서 『6년』. 이 책의 설명은 
100자가 넘는 원제목으로 충분할 것이다. “6년: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오브제작품의 비물질화: 일부 미학적 경계의 정보에 
대한 상호 참조 도서: 단편화된 텍스트, 예술작품, 기록, 인터뷰 
및 심포지엄이 삽입된 참고 문헌으로 구성되며,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이른바 개념 또는 정보 또는 아이디어미술에 중점을 
두어, 현재 미대륙, 유럽,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미니멀, 반형태, 시스템, 대지 또는 과정미술과 같은 
모호하게 정의된 분야에 대해 (종종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하며) 
언급한 것으로, 루시 R. 리파드가 편집하고 주석을 달았다.” 
이 선언적이고 도발적인 제목은 누가, 어떤 맥락에서 책을 
저술했는지 투명하게 드러내며, 책 스스로가 하나의 개념미술 
작품으로 기능하게 만든다.

언어, 창작의 도구이자 결과

두 번째 『문예 비창작』 역시 개념미술에 대한 저작이다. 온라인 
아방가르드예술 아카이브 우부웹(Ubuweb)의 설립자이자 
작가인 케네스 골드스미스의 대표작으로, 디지털 시대에 
‘비창조적 글쓰기’를 구현하는 다양한 사례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보통 중립적이고 투명하며, 
동시에 비물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텍스트와 글쓰기의 물질성을 
주장한다. 언어의 물질성은 무엇인가? 그는 발터 벤야민, 
상황주의, 플럭서스 등 서구의 아방가르드예술에서 시작해 최근 
디지털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기 속에서 언어 자체가 
자율성을 드러내는 지점을 묘사한다.

마지막은 언메이크랩의 『잠재 공간 속의 생태학』. 이 책은 
‘비미래를 위한 생태학’이라는 리서치에 기반한 전시 <인기 
생물>의 일환으로 발행된 도록이지만 일반적인 전시 도록과는 
포맷이 다르다. 언메이크랩의 전시와 작품을 설명하고 기록하는 
대신, 수행한 리서치에 대한 필진 6인(곽영빈, 김승일, 백희원, 
심효원, 윤원화, 이계성)의 해석을 수록했다. 앞의 두 책이 
개념미술이라는 서구 미술사의 중요한 유산에 기대 언어의 역할을 
드러냈다면, 이 책은 톰 홀러트의 말처럼 “예술을 창작하기 위한 
재료”로 최근 중요도를 높여가고 있는 ‘예술가의 연구’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최근 현대미술은 특히 비엔날레와 같은 대형 전시에서 리서치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창작 과정이나 결과 자체가 

왼쪽부터 『잠재 공간 속의 생태학』, 『문예 비창작』,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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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담론적 성과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기 세 권의 책은 
예술실천에서 언어의 중요성과 활용 방법에 대해 그 어떤 
기획보다 뚜렷하게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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